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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ncourage collaboration with North Korea in astronomy research field, we have studied the 
astronomical almanacs published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almanac contains fundamental astronomical 
data including not only daily calendar data but also unique characteristics selected by necessity in each 
country. We compared the South and North Korean astronomical almanacs in terms of contents, detailed 
descriptions, unique items, and so forth. We used the 2017 almanac for South Korea and 1993 almanac 
which is useful for this research for North Korea. We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almanacs. The North Korean almanac is published for the astronomer or navi-
gator, thus it has supplementary information about spherical astronomy such as precession of the north 
pole and position of celestial bodies. Whereas the South Korean almanac is published for the general pub-
lic, and it distinctively contains luni-solar calendar, 24 solar terms, national holidays, etc.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str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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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천문학은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서운관에서 관상감으

로 이어지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남북 분

단 이후 대한민국(이하, 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이하,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천문학에

서 국민 생활의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천문역서

(astronomical almanac)의 편찬과 발행에 있어서도 남북

한은 상호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유지해왔다. 대한민국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에는 남·북한의 과학기술 부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관련해서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에 대해 조사·연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0). 정부와 과학계에서도 북한의 과학기

술 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남북한 과학기

술 연구협력 주제 발굴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도 과학기술 각 분

야마다 북한 학계의 상황을 조사하고 향후 공동 연구를 

위한 기획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천문학 현황에 대한 연구

는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의 남북 과학기술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천문학과 천문학사 

부분의 1차 연구는 Nha(1992)와 Jeon(1992)에 의해 진행

되었으며, 1992년 12월에는 천문학을 포함한 12개 분야

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북한의 과학기술과 남북한 

교류전망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후 Min(1993)은 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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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북 과학기술 기초조사를 통해 ‘북한의 천문학 교

육 및 연구현황 조사’를 진행하였다. Min(1993)은 북한

의 천문관련 시설, 인력 및 천문 교육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북한의 천문학 용어를 찾아 정리 하였으며 북한

의 천문 관련 출판 서적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후 20
여 년 동안 북한 천문학계의 학술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최근 Yim et 
al.(2016)에 의해 남북한 천문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기

초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기초 연구를 해야 할 많

은 분야나 내용 중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에서 발행한 

천문역서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2012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천문연맹총회(IAU GA,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General Assembly)에서 

발표한 평양천문대장 정철의 발표를 통해 북한의 천문

학 연구 시설과 주요 연구 분야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다(Jong, 2015). 북한은 2012년 IAU 회원국으로 

재가입한 이후, 2015년 하와이에서 열린 IAU GA에서 

포스터 발표를 통해 북한의 최근 천문학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지난 2015년 정부에서 주관하

는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기획연

구를 진행하였다(Yim et al., 2016). 이 기획연구에서는 

북한의 천문학 연구 기반과 학술 수준을 조사하고 향후 

남북 천문분야 협력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또한, 
Yang et al.(2016)은 남북한 공동연구 주제로 전통천문

학을 소개하고 북한의 전통천문학 연구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천문학은 청동기 시대부

터 조선시대까지 이천년 이상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

에 남북한이 자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함께 연구하기 좋

은 주제이다. 본 연구 주제인 천문역서도 전통 시대부

터 이어진 역사적 배경과 생활 필수 자료라는 관점에서  

남북 천문분야 교류와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에 있어

서 주요한 주제이다. 
   한편, 해와 달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 역(曆)이고 이

를 수록한 것이 역서(曆書)이다. 삼국시대 이후 우리의 

역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

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역법은 백제의 원가력으로 알

려져 있으며 신라는 인덕력, 고구려는 무인력, 고려는 

선명력과 수시력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여러 역이 사용되었는데 대통력, 시헌력, 명시

력 등과 함께 세종대에는 칠정산내외편이 사용되었다. 
조선 말,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도 역서는 계속 

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인 1896(고종 33)년 1월 1일부

터 태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

지의 역서는 모두 중국에서 전래되어온 태음태양력이었

다. 태음태양력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한 역법이었으

며 양력 요소는 24기 정도가 함께 사용된 것이었다. 
1896년 이후, 일제 강점기 시기의 조선민력과 해방 이

후 발간된 역서는 태양력을 기초로 발간되었다. 1910년 

이전의 역서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천문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조선민력과 

약력에는 기상과 농업 그리고 일상생활 관련 자료가 추

가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해방 이후 1975년 중앙관상대

에서 발행한 역서까지 이어졌다.
   천문역서(astronomical almanac)는 한 나라의 정체성

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천문 자료이다. 국가에서 천체 

움직임을 계산해서 천체 운동에 따른 위치와의 관계를 

계산하고 표준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독자적인 역법의 계산과 유지

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자

산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70년 이상 지속된 분단 상

황에서 남북한은 각국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별도의 역

서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15년 표준자오선을 

동경 127.5도를 채택함으로서 남북이 30분의 시간차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치 천문학, 즉 천체현

상에 따른 관계를 계산하고 수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일은 앞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소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 이후 발행된 남북한의 역서

를 비교하여 그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역

서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형태 분석을 통해 남북한 천문

역서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2.  남북한 역서의 구성 및 목록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서 발행된 2017년 역서와 북한의 

천문년감 중에서 남한에 소장되어 있는 1993년 발행본

을 이용해 남북한 천문역서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북한의 천문년감은 1984년부터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NK Tech, 2005), 현재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의 천문년감은 1987년, 1992년, 1993년과 

1994년의 4종이 있다. 이들은 국립중앙도서관(1987), 국

사편찬위원회(1993, 1994), 한밭도서관(1993)과 NK 
Tech(1994)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소장 자료 중 본 연

구에서는 자료 활용이 용이한 ‘천문년감 1993’ 한밭도

서관 소장본을 이용하였다. 
   국내의 역서에 해당하는 북한의 해당 자료로는 천문

년감이 있다. 천문년감을 발행하는 평양천문대는 국가

과학원 소속으로 북한에서 시간과 역법을 담당하는 유

일한 국가기관이다. 천문년감은 발행 기관이나 책의 내

용 구성에 있어서도 국내의 역서와 유사하다. 그리고 

천문년감은 평양천문대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천문역법 

관련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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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문역법 서적인 역서와 천문년감을 비교하였다. 
   역서와 천문년감을 비교함에 있어서 최근의 같은 연

도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현재 북

한의 천문년감은 앞서 언급한 4종의 자료만이 국내에 

남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남북한의 천문

분야 협력연구 기초 연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같은 연도의 남북한 자료의 비교보다는 현재 국

내에 활용 가능한 남북한의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역서와 천문년감의 전체적 구성은 목차를 보면 명확

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 두 책의 

편찬 목적이 서로 같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구성을 보면 남한의 역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일력자료 안에 태양과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을 주로 다루고 있고, 둘째 부분은 태양, 달, 행성, 
혜성, 항성 등 천체의 위치 변화와 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셋째 부분은 각종 천문 상수와 물리 상

수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부분은 역 관련 

자료로서 태양력과 태음력 등 역법에 관한 내용인데 북

한의 천문년감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천문년감은 역서와는 일부 다른 구성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천문상

수와 세차 상수가 들어 있으며, 둘째 부분은 태양, 달, 
행성, 항성의 위치에 관한 표 중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부분은 일식과 월식, 각종 행성 현상, 일출

과 일몰, 월출과 월몰, 북극성의 고도와 방위각 등 생활

과 관련된 내용이며, 넷째 부분은 보조표란 제목으로 

각종 천문 위치와 관련된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성시와 태양시 관계와 전환 방법, 지구 타

원체 관련 내용, 보간법, 대기 보정값 등을 다루고 있

다. 다섯째 부분은 해설문의 내용으로 구면천문학이나 

천체역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간과 관련된 

각종 환산식, 세차운동 계산법, 다항식을 이용한 장동 

운동 계산법, 앞의 표와 관련된 계산 방법, 구면천문학

을 이용한 태양의 위치 추산법, 달의 궤도요소를 이용

하여 달의 위치를 추산하는 방법, 행성의 궤도요소를 

이용하여 행성 위치를 추산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역서와 천문년감을 비교해보면 분량과 내용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평양천문대가 발간하는 

북한의 천문년감은 남한의 역서에 비해 2.7배 정도 분

량이 많지만 항목은 오히려 역서보다 단순하다. 천문년

감은 전체 661쪽의 분량인데 절반 이상인 365쪽을 항성

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달과 행성 그리고 태양에 

대해 각각 108쪽, 58쪽, 36쪽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들은 전체 내용의 86%에 해당한다(Fig. 1). 반면, 
남한의 역서는 일력자료와 각 지방 출몰시각과 박명시

각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다. 이들은 전체 241쪽 

중에 80쪽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역 관련 자료와 혜성, 
항성 등이 20쪽 내외에 걸쳐 구성되어있다(Fig. 2). 두 

역서의 구성 비율에서 보이는 주요한 특징은 역서는 일

월 출몰과 박명 시각과 같이 일반인을 위한 생활 천문

현상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반면, 천문년감은 항성이나 

행성 달과 같이 천체의 위치 변화와 기본 특징에 대해 

특별히 많은 내용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 천문 내

용이 많이 포함된 남한 역서의 특징은 북한의 천문년감

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음양력 환산, 연대표, 요일 찾는 

방법 등이 수록된 역관련 자료나 조석표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일월출몰 자료와 주기 혜성의 목록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역서와 천문년감의 내용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

해서 같은 항목의 분량을 서로 비교하였다. 역서와 천

문년감에 수록된 각 항목의 비율을 보여주는 원형분포

도(Fig. 1 & 2)에 표시한 항목별 숫자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나타낸다. 천문년감에 수록된 항성, 행성과 달의 

분량은 역서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는 역서에는 

간단히 천체의 적경과 적위만을 표시한 반면 천문년감

에는 천체들의 매일의 시위치와 변화량을 상세히 적어 

나타냈기 때문이다. 역서에 수록된 항성의 경우 수록된 

분량은 적지만 각 천체의 위치, 밝기, 분광형(spectral 
type)과 거리까지 적혀 있어 실제 천체에 대한 정보는 

역서가 더 다양하다. 행성의 경우 역서에는 각 행성의 

출몰시각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반면, 천문년감은 매일 행성의 위치와 거리, 남중시각 

까지 표시하여 천구에서 행성의 위치를 상세히 수록하

였다. 일반적으로 행성의 출몰시각을 알면 밤하늘에서 

행성을 찾아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천문년감

처럼 매일의 적경과 적위 지평시차와 시반경 진지심거

리와 남중시각까지 적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행성의 운

동을 계산할 수 있다. 천문년감은 천문학자나 관련 연

구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셈이다.

3. 역서와 천문년감 내용 비교 

본 내용에서는 남한의 역서와 북한의 천문년감의 구성

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항목별 

내용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3.1. 역서와 천문년감의 기본적 특징

먼저 역서와 천문년감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의 분량

과 내용을 비교하였다. Table 1은 이들 두 책의 기본적

인 구성과 분량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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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tents and the number of pages in North 
Korean astronomical almanac (Pyongyang 
Astronomical Observatory, 1992). Total 661 pages. 

Figure 2.  Contents and the number of pages in South 
Korean astronomical almanac (KASI, 2016). Total 241 
pages. 

 

 

   Table 1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항목의 순서만 바뀌

었을 뿐 내용 구성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구성 내용

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강조한 내용이나 기술방식 등 많

은 부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역서의 구성에 따른 

전체적인 특징과 각 항목별 내용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

다.  
   첫째, 남한의 경우는 태양력과 태음태양력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태양력만을 사용하고 

있다. 남한은 양력과 태음력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음태양력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설날, 사

월초파일, 절기일과 잡절, 팔월한가위 등 전통적인 민속 

명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명절은 태양력과 태음력

을 함께 사용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

우는 이러한 역법에 태음력 요소가 없기 때문에 태양력 

위주로 모든 행사나 기념일을 지키고 있다. 
  둘째, 역서에는 처음에 일력자료라 하여 국경일과 각

종 기념일 목록, 24기와 잡절 일자의 음양력일 상호 비

교, 당해 연도에 나타나는 각종 천문 현상, 매달 날짜에 

따른 천문 요소와 천문 현상을 함께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천문년감에는 첫 부분에 각종 천문 상수, 
세차 상수, 적도좌표계의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전환할 

수 있는 수식을 제시하고 있다. 일식과 월식 같은 천문 

현상은 뒷부분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천문년

감의 경우, 역서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주로 앞에서 

다루고 있다.
   셋째, 일력자료의 경우 상이한 표현을 하고 있다. 남

한의 일력자료는 태양력과 태음력을 함께 수록하여 매

달마다 들어오는 24기 날짜와 달의 합삭, 상현, 망, 하

현 등의 날짜와 시각을 서두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날짜에 따라 요일, 음력일자, 일진, 월령, 일출, 일남

중, 일몰시각, 월출, 월남중, 월몰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어 시민, 항해, 천문 박명 시각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

나 북한의 경우는 앞부분 일력자료에 단순히 매월 날짜

에 따른 요일만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 일출과 일

몰 시각은 별도로 역서의 뒷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그

리고 각 달에 들어오는 24기 날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기시각은 밝히지 않고 있다. 
   넷째, 역서의 경우 전국 주요 도시의 지리적 위치인 

위도와 경도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각 지방에서 5일 

간격으로 일출몰 시각, 월출몰 시각, 박명시각 등을 제

시하여 각 지방에서 필요한 천문 현상을 알려주고 있

다. 그러나 천문년감의 경우는 책의 뒷부분에서 한 지

역의 해돋이와 지기, 달돋이와 지기 등을 단순하게 다

루고 있다. 
   다섯째, 역서의 경우 시각을 정의하는데 다양한 종

류의 시각을 천문학적 정의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세계시, 원자시, 항성시, 지구시, 율리우스일 등이 있

다. 그리고 각 시각과의 관계와 더불어 ΔT와 윤초를 설

명하고 있다. 이어 해당 연도에 대하여 날짜별로 율리

South Korean Astro. almanac:

content(page)

North Korean Astro. almanac:

content(page)

1. Basic data (34)

2. Sun-Moon obs. time (46)

2. Time (10)

3. Planet & Comet (38)

4. Star & Astro. events (18)

5. Calendar & etc. (41)

1. Astro. constants & Time (28)

2. Sun & Moon (144)

3. Planets (58)

4. Stars (365)

5. Basic data (49)

6. Calculation methods (17)

Table 1.  Fundamental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n Astronomical alma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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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일과 세계시 0시에 대한 그리니치 항성시를 싣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역일 다음에 남한의 경우와 거의 

같은 형태로 세계시와 항성시라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뒷부분에서 별도로 항성시와 평균태양시를 다루

고 서로의 시각을 환산하는 방법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

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서의 경우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하도

록 인천만의 조석표를 싣고 있다. 조석표는 국립해양조

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북한의 천문년

감에는 조석과 관련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역서와 천문년감에 사용된 용어는 대부분 비

슷하지만 일부는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있다. 일출과 

일몰을 ‘해돋이’와 ‘해지기’로 표현하는 것처럼 용어의 

차이가 한글과 한자어 표현에서 기인한 것들도 있지만 

남중시각을 ‘력정정중시각’으로 사용한 것처럼 생소한 

용어도 있다. 천문년감에는 ‘력서’라는 항목이 있는데 

두 쪽에 걸쳐 매일의 음양력 날짜 비교와 24기의 입절 

날짜를 기록해 놓았다. 천문년감에 수록된 음력 관련 

내용은 ‘력서’ 항목이 유일하다. 

3.2. 태양 위치와 관련된 내용

역서에는 태양의 위치와 관련하여 서두에 황도좌표계에

서 태양의 황경과 황위, 적도좌표계에서의 적경과 적위, 
태양의 지심 거리, 자전축의 방위각, 태양면 중심 경위

도 등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하고 있다. 이어 태양 표

면을 관측할 때 필요한 태양면 중심 좌표에 대한 원리

를 설명하여 흑점을 관측할 때 태양표면 관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태양과 관련된 각종 상수와 궤도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날짜에 따라 태양의 

황경과 황위, 적경과 적위, 태양의 지심거리(단위, au), 
자전축 방향각, 태양면 중심의 위도와 경도 등을 싣고 

있다. 
   천문년감의 경우, 남한과 거의 같은 형태로 태양의 

황경과 황위, 적경과 적위 등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남

한의 역서와 다른 점은 태양의 황경을 제시하면서 전날

과의 차이 값을 주어 황경의 변화 현상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황위는 시황경의 위치를 제시하면서 당해 연도

(J1993.5)의 위치와 기준 연도(J2000.0) 태양 황위 값을 

함께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어 지평시차, 세차

(J1992.5), 장동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장주기, 단주기, 
황도 경사각의 변화를 싣고 있다. 다음은 황도와 적도

와의 경사각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은 

태양의 지심 직교좌표인 (X, Y, Z)의 값을 보이고 있다. 
   역서와 천문년감에서 태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역서는 태양과 관련하여 기본 원리

를 알 수 있는 설명을 한 후 위치표를 보이고 있는 반

면, 천문년감은 태양면 관측과 관련한 설명은 날짜 별

로 별도의 표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황경과 황위, 적

경과 적위 값을 분리하여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 더

불어 태양의 지심 직교좌표 값(X, Y, Z)을 제시하고 있

다. 태양 위치 관련해서 보면 천문년감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참고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천문학자나 관련 

전문가가 사용하기 위한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모든 표를 항목 또는 특징 별로 별도로 분리

하여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3.3. 달 위치와 관련된 내용

달의 위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역서에는 달 관측 자

료에 대한 해설을 실으면서 용어를 간단히 정의하고 있

으며 당해 연도에 대한 달의 칭동과 운동 및 궤도 자료

를 싣고 있다. 이어 당해 연도 1년 동안 달의 위상과 

관련하여 합삭, 상현, 망, 하현 시각을 한국표준시로 싣

고 있다. 당해 연도 달의 운동에 관련한 상수표와 달의 

궤도 요소 값을 구할 수 있는 추산 식이 나와 있다. 그

리고 달의 표면 지도를 그림과 함께 달 표면의 운석구 

중심의 지형 이름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달의 위치 표에서 날짜에 따른 달의 황경과 황위, 적경

-적위, 지심거리, 수평시차, 시반경, 달의 밝기 비, 달의 

칭동 상수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가장 뒷부분

에는 달의 엄폐 현상과 관련된 해설 내용과 달에 의한 

별의 성식표가 있다. 
   천문년감에는 황경과 황위, 지평시차, 시반경, 자오

선 통과시각 등을 싣고, 다음으로 항목에 달의 적경과 

적위 지심 거리를 싣고 있다. 역서와의 차이점은 태양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달의 전반적인 운동과 관련한 설

명이나 해설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달의 위치와 관련

된 수표만을 싣고 있다. 달의 위상인 합삭, 상현, 망, 하

현 시각은 뒷부분에 별도 항목으로 적고 있다. 

3.4. 행성 위치와 혜성에 관련된 내용

역서는 행성에 의한 주요 현상인 합과 충, 내합과 외합, 
최대이각과 구(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한 행성의 

주요 현상이 당해 연도에 일어나는 시기를 표로 나타내

고 있다. 이어 행성의 궤도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

와 궤도 요소를 적고 있다. 더불어 관련된 행성의 물리

량도 함께 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행성 주위를 공전

하고 있는 위성의 궤도 요소와 관련된 궤도 자료 및 물

리자료 등을 자세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성과 위

성의 기본 자료 외에 행성의 남중 시각, 뜨고 지는 시

각, 등급 변화, 행성의 연간 배치도 등을 알기 쉽게 그

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행성 위치의 가장 기

본적인 표에 날짜에 따른 행성의 적경과 적위, 거리, 광

도, 시직경, 세 지역에서 행성이 뜨고 지는 시각 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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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천문년감에는 행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천문 

현상에 대한 설명은 없고 행성 위치표만 제시하고 있

다. 천문년감의 위치표는 남한과 거의 유사하나 일부 

요소가 다르다. 북한의 행성 자료는 날짜에 따른 적경, 
적위, 지평시차, 시반경, 지심거리, 남중 시각 등을 싣고 

있다. 행성 관련 표를 살펴보면 남한은 일반인 또는 관

심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설명과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천문년감

에는 단순히 위치 자료만을 게재하고 있다. 행성 현상

은 천문년감의 뒷부분에 별도로 싣고 있다.
   혜성과 관련해서 남한은 당해 연도에 근일점을 통과

하는 주기 혜성을 표로 열거하고 각 혜성의 궤도요소를 

밝히고 있다. 주기 혜성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

능한 혜성의 예상되는 위치의 적경, 적위, 거리, 이각 

등을 제시하여 필요에 따라 관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의 경우 혜성에 대한 자료는 거의 싣고 있지 않다.

3.5. 항성과 관련된 내용

역서에는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항성 자료에 대한 해

설이 있다. 즉, 항성과 관련하여 UBVRI 표준항성표, 성

단과 성운, 항성의 특성을 규명하는 지표 등이 있다. 또

한 밝은 별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천구북극 지역, 천

구 남극 지역, 적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자리 그림을 첨가하고 있다. 이어서 88개의 

별자리에 대해 영어로 된 학명, 약자, 범위 등을 제시하

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 항성과 UBVRI 표준성에 대한 

명칭, 적경과 적위, 거리, 등급, 색지수 등을 수록한 표

를 싣고 있다. 
   천문년감에는 날짜에 따라 당해 연도의 벳셀(Bessel) 
상수와 상수 보정 값이 특별히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별의 목록표를 싣고 있

는데 별의 이름, 밝기, 스펙트럼, 적경과 적경의 연변화

와 고유운동 값, 적위와 연변화와 고유운동 값이 실려 

있다. 북한은 별의 색지수 값 대신에 고유운동 값을 포

함하고 있다. 더구나 중요 항성과 주극성 항성의 시위

치인 적경과 적위를 날짜에 따라 10일 간격으로 제시하

고 있다. 천문년감은 별의 물리적 성질보다는 정확한 

위치 계산에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3.6. 위치계산 원리와 방법에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은 북한 천문년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

다. 남한의 역서에는 거의 없는 내용으로 천체의 위치

를 계산하기 위한 일반 구면천문학 교과서와 같은 성격

의 부록 내용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은 각종 천체의 위

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보정표와 해설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보정표는 다양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율리우스일 환

산표, 평균태양시와 항성시의 상관관계 보정표, 각도의 

도분초 환산표, 시간 단위와 날짜 단위 환산표, 지구의 

위도에 따른 회전타원체 상수표, 지구 위도에 따른 지

심거리표, 벳셀보간표, 천체 고도에 따른 대기 굴절각 

등이 있다. 이들 보정표는 천체 위치를 계산할 때 사용

하는 자료들이다. 
   해설문은 기초 개념과 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은 

것으로 각종 계산식과 공식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 개

념은 역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천문년감에 수록된 시간에 대한 정의와 내용은 

남한 역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세차운동 보정을 

위한 방법은 전문적인 계산에 따른 결과의 수치만 제시

하고 있다. 장동운동 계산에 필요한 다항식의 상수는 

Meeus(1991)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표에 대한 설명은 항성시와 태양시의 변환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태양의 위치 추산 방법은 

미 해군성에서 발행하는 ‘Astronomical Almanac’에 있는 

자료와 유사하다. 그리고 앞 본문에서 제시한 태양 위

치 표를 이용하여 평균태양을 시태양의 위치로 계산하

는 과정을 직접 예를 들어 풀이하고 있다. 달과 행성의 

위치를 추산하기 위한 궤도요소와 계산 내용도 싣고 있

는데 그 내용은 태양의 경우와 같다. 

4.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남북 천문분야 협력연구를 위한 기초 연

구의 일환으로 남북한의 천문역서를 비교하였다. 천문

학 중에서 역법(曆法)은 고대로부터 이어온 음양력, 절

기, 일월출몰 시각 등 남북한의 통일된 국가천문을 유

지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연구하는 기본천문학은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및 향후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데 

유용한 기초 학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남북한의 공

동 연구는 남북 천문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과

학기술 교류 및 통일 대비라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

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역법의 유지와 역서의 발행은 

고려를 거쳐 조선의 서운관과 관상감으로 이어졌고, 앞

으로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분단 

시기인 지금은 남북한이 각자의 역서를 유지하고 다른 

시간을 사용하여 독자적 역법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 

통일시대를 위해 서로 일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한 역서의 비교를 통해 내

용을 조사하였다.
   남북한의 역서를 비교해보면 내용과 구성에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남한의 역서는 관련 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 천문 자료를 주로 싣고 있으며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그림이나 내용 설명을 통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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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천문

년감은 일반인을 위한 대중적 천문정보 보다는 전공자

를 위한 전문적인 자료를 주로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항성시와 태양시 변환법, 대기 굴절 보정값, 시간 관련 

변환식, 세차운동 계산법, 다항식 활용 장동운동 계산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면천문학을 이용해 해와 달 그

리고 행성의 위치를 추산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러한 남북한 천문역서 구성의 특징은 역서를 구성하는 

항목의 분량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북한 천문역서에서 

남한의 경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별 일출몰 

시각(19%)과 일력자료(14.1%)인 반면 북한의 천문년감

은 항성(55.2%), 달(16.3%) 그리고 행성(8.8%)의 정보와 

좌표 기록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역서와 비

교해 천문년감의 또 다른 특징은 음력을 기술한 분량이 

매우 적으며 그림보다는 표를 통해 수치 자료를 제공하

고 국가표준시보다는 세계시(UT) 표현을 많이 적고 있

다. 남한 역서에는 거의 다루지 않는 세차 계산법과 관

련 내용이 포함된 것도 북한 천문년감의 특징이다.
   남북한 역서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음력의 활용

이다. 북한 천문학계에서는 음력 요소를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천문학 용어도 다르게 사용

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해 다른 형태의 천문

역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북한 

천문역서의 내용을 조사하고 비교하는 일은 향후 남북

한의 천문분야 협력과 공동 연구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

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남북한 천문분야의 교

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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